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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
제3회 서울여성영화제

개막작 (거류)

김소영 감독 / 200 1 / 디지 탈베 타/ 칼라 / 75분 / 다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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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학자로,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김소영교수의 작품. 1989년 여

성영화집단 바리터를 창단하고 제작한 영화 ((작은 풀에표혼 이름있으니)' 이후 'IO여년 만에 현칭
에 복귀하여 만든 다큐멘터리이다.

(거류)는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쫴 삶/외국의 거류지에 삶()롭떫),

떠남과 머무름//즉움과 삶(去留)의 뜻을 모두 아우훨고 있다. 새 생명으로 태어나 자란 꼬향믈

떠나 시집을 가게 되고, 역사와 사회의 변동에 따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도l는 여성볼의

삶을 1910년에서 1977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고 있는 작품.

김감독의 할머니의 고향인 경남 고성지역에서 만난 다양함 계층의 여성-같은 성씨끼리 한 뿟

에 모여 살아가는 전주 최씨 집성촌 마을의 할머니, 쁑사플 짓:거나 바닷가에서 횟집를 하는 아

주머니,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결흔하지 않은 30대 여성 몸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전챙, 붉촌
근대화 등의 과정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높지톨 추적하였다.

또한 언문제문, 서울에서 태어나 고성으로 시집 온 학꾜 여성, 영국인과 결흔해 독일에 살교 있

는 진해출신의 여성, 피아노나 카페라와 같이 근대적인 표현때체를 다루는 젊은 여성 봉 여성

들이 언어나 문장, 자신을 표현해내는 방식을 담고 있다.

(거류)’는 저예산,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작업, 자유핥운 재촬영 등이 가능합 디치털

작업으로 제작되어 기술적인 실험은 물론 여성영화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
하 다 ,

낼장, 자신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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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영 소설가

여성의 눈으로, 여성의 손으로, 여성의 언어로, 그리하여 마

칭내 여성의 마음으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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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표현한 세계 각국의 여성영화들

을 통해 여성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, 폭넓은 나눔

의 장을 만들어 나갈 제3회 여성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

다.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신선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

객들을 만니고자 하는 여성영화제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

냅 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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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를 축하하며 성원을 보냅니다. 여성

영화의 화려한 꿈이 어우러져 서울에 찬란한 영상의 꽃이 피

어오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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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과 영화와 축제가 서로 만났다. 뭔가 제대로

된 물건이 나타날 것 칼은 예감이다. 축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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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부시게 성장하는 서울여성영화제는 지켜보는

이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.

전 세계 여성영화인의 네트워킹을 가능케 한 서

울여성영화에서 한국 여성영화인들의 미래를,

그리고 나가서는 정보화의 주역으로서 한국여성

들의 미래를감지해봅니다.

서울여성 영화제 파이팅 !

박옥희 폐피빽스트처널 이프 활행언

여성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과 정직한 시선을 느

낄 수 있는 서울여성영화제에서가 있어 ‘‘lF’도

힘이 납니다. 건강한 여성주의 문화를 창출하는

여성영화제! 그 이름에 박수를 보냅니다. 더욱

더 씩씩하고 영향력 있는 영화제로 발전하시길

바랍니 다.

박찬욱 영회법특

여 성 해 방 만세 !

변영주 갉독

여성영화제는 2가지 이유에서 그 의미가 있다.

영흐듭 만들고 관람하는(창작자와 수용자)가 여성의 언어

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,

2001년 4월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영화가 어떻게

현실 여성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으며, 분노히고 있는가를

알 수 있는,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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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광현한국빼술종합혁피영싱뭔챵

3회째 맞는 여성영화제, 이제 보다 큰 지평을 열기 시작할

때입니다. 영상의 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발전시킬 촉매제가

되기를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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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명 평펼틈대표

성영화인이 활개치는 21세기 영화계를 꿈꾸며...

3회 서울여성영화제를 축하드립니다.


